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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25(월)�대상� 8-10장� � �다함께�참여하는�미래공동체

�

역대기는�본격적인�다윗�이야기�전에� <사울�왕>에�대해�기록합니다(10장).

사울�가문과�그가�속한�베냐민�지파의�족보가�한�번�더�소개됩니다(8-9장).

초대�왕으로서의�특별한�지위를�인정하는�셈입니다.

그러나�사울은�반면교사로�삼을� <나쁜�예>로�등장합니다.

<하나님�나라>,� <예배�공동체>라는�역대기의�기준으로�보자면,

사울은�불순종과�죄로�인해�심판받은�왕입니다(10:13-14).

그는�하나님께�묻기보다�신접한�자를�찾았습니다(삼상28:3-25 참고).

유다도�동일한�이유로�패배와�파멸을�맞은�바�있습니다(9:1).

하나님은�사울을�심판하시고�다윗을�왕으로�세우셨습니다(10:14, 28:4).

사울과�대척점에�서�있는�다윗은�공동체가�따를� <좋은�예>로�등장합니다.

새로운�공동체는�사울과�같은�불순종,�불신앙을�비워내고

하나님께�신실했던�예배자�다윗과�같이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매순간�묻고�

그�뜻에�반응하는�예배�공동체가�되어야�합니다.

새로운�공동체에는�이스라엘�모든�백성들이�포함됩니다.

예루살렘으로�귀환한�자들은�남�왕국의�지파만이�아니라

에브라임/므낫세로�대표되는�북�왕국�지파들도�포함되어�있었습니다(9:1-3).

역대기가�유다/다윗�자손에�집중하는�것이�사실이지만,�

이는�공동체의�근간과�통치에�관한�부분이요

공동체�재건의�주역은�온�이스라엘,�모든�백성인�것입니다.

하나님�나라는�왕�한�사람에�의해�건설되지�않습니다.�

하나님�앞에�선�한�사람,�한�사람,�신실한�예배자들에�의해

하나님의�뜻이�이�땅에�이루어집니다(Demokratisierung, 역대기의 민주화 경향).

나는�미래공동체에�속할�준비가�되었습니까?

❶ 소견대로�살던�불순종,�불신앙의�옛�일을�버렸습니까?
❷ 하나님�안에서�모든�형제/자매를�받아들일�준비가�되었습니까?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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